
파란의 성공적인

시장 진입에는 물

론 초기 스포츠 신

문 콘텐츠 독점과

공격적인 마케팅이

주효했지만, 이보

다는‘강력한 기본

서비스’에 있다는

평가를 받았다. 파

란은 포털 사업의

승부는 기본 서비

스에서 판가름난다

는 판단 하에 검증

되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를 내세우기보다는 뉴스, 검색, 메일, 커

뮤니티, 게임 등 기본 서비스의 핵심 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을

세웠다. 파란이 오픈 준비과정에서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

들이원하는것은실시간뉴스조회, 정확한정보검색, 대용량메

일 등 기본서비스에 대한 욕구로 집중돼 있었다. 이에 따라 파란

은사용빈도가 높은 기본서비스에 이용자중심의 편의기능을 대

폭강화하기로초기전략을세웠고, 이것을바탕으로치열한포털

시장에성공적으로진입할수있었다. 

유무선∙방송 아우르는 디지털 미디어 게이트웨이 지향

지난4월, KTH는파란의오픈을준비하면서‘장기적으로KTF

의 매직엔과 스카이라이프 콘텐츠의 통합 서비스를 통해 유무선,

통신방송 융합을 아우르는 디지털 미디어 게이트웨이(Digital

Media Gateway)로나아간다’는비전을설정한바있다. ‘Digital

Media Gateway’란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과 네

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는‘One Source Multi-

use’로,  양질의 미디어 콘텐츠를 고객의 가치 실현을 위해 효과

적으로수집∙융합하고전달하는공급자와수용자간상호매개체

를 뜻한다. 이는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로나 디지털

콘텐츠를접할수있는통합포털로, 궁극적으로는포털의미래라

고도볼수있는개념이다. 파란역시유선포털로사이트를오픈

했지만, 앞으로KT의역량을한곳으로모아, IP(인터넷프로토콜)

TV를중심으로한TV 포털과, KTF의무선망을바탕으로한무선

포털로계속적으로진화해나갈것이다. 이를위해KTH는KT 그

룹(KT, KTF, 스카이 라이프등) 내에 흩어져 있는 디지털 콘텐츠

를 하나로 모아, 유무선과 방송을 아우르는 통합서비스 제공자로

거듭나기위해노력할것이다.  

물론파란이KTH 사업의전부는아니다. 현재KTH는포털서

비스 이외에도, 위치기반서비스(LBS)를 비롯한 다양한 네트워크

기반서비스를활용하여KT 그룹차원에서진행하는홈네트워크

사업에도진출하는등KT 그룹의전사적인네트워크사업을지원

하는 마스터 콘텐츠 프로바이더(MCP)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. 또

한 KTH는 통합 포털을 기반으로 캐릭터 판권사업, 동영상 솔루

션 사업, 아바타 게임 포탈 사업, 통화연결음 사업, ARS 등 하이

텔만의 노하우를 살린 콘텐츠 사업을 이끌어나갈 것이며, 향후에

는 콘텐츠 패키지 사업과 함께 지역 서비스 사업, 커머스 사업까

지 확장하여 NO1. 브로드밴드 유무선 통합 포털로 정착하겠다는

계획이다.

UV기준 5위권 내 진입, 2006년 시장 1위

파란은올해안에UV기준5위권내진입, 2006년시장1위라는

목표를 세우고 있다. KTH는 이를 위해 조직의 역량 강화와 더불

어 내부적인 체질 개선을 가장 우선 과제로 꼽고, 인터넷 기업의

조직문화를갖추는데총력을기울이고있다. 빠른속도로변화하

는고객의 요구에부응하고 현재 경쟁업체인 인터넷 포털업계와

의 속도전에서 승리하려면 이것이 필수라는 내부적 자성의 결과

이다. 유연하고창의적인조직을만들어나가겠다는목표하에, 지

난4월부터다양한제도개선및문화변혁을꾀한결과현재는발

빠른의사결정과 자유로운조직 문화가어느 정도정착되어 가고

있다.  

이와 같이 KTH는 멀티미디어, 멀티엑세스라는 다변화된 디지

털 환경을 맞아 포털의 정의를 단순‘Internet Gateway’가 아닌

‘Digital Media Gateway’로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위해 힘차게

나아가고 있다. KTH가 포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보일 날이 멀

지않은것이다. 

KTH, ‘파란’으로 새로운 지평 연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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